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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ediating roles of core marital issues and assertion-listen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pprecia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among baby boomer men. A survey questionnaire was conducted among baby boomer men living in Busan and Gyeongsangnam-do, South Korea. The responses were collected from 222 baby boomer men. A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test mediation effects, using SPSS 25.0 and Model 4 in PROCESS macro with the bootstrapping method.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ppreciation positively affected marital satisfaction of baby boomer men.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apprecia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was partially mediated by core marital issues and assertion-listening. This indicates that in marital relationships, appreciation reduces core marital issues and enhances assertion-listening, thereby leading to higher marital satisfaction of baby boomer men.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identifying the underlying mechanisms between apprecia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among baby boomer men, and is the first attempt to shed light on how core marital issues and assertion-listening intervene as the mediators in that relationship. This study provides specific information to improve the marital satisfaction of baby boomer 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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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서 론
      한국의 베이비부머는 한국전쟁 이후 출산율이 급증한 시점인 1955년부터 산아제한 정책으로 눈에 띄게 출산율이 둔화되는 시점인 1963년까지 출생한 세대를 지칭하며, 우리 사회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대 인구집단이다(통계청, 2016).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년기 진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들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성공적 노화는 부부관계의 질적인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arr, Freedman, Cornman, & Schwarz, 2014).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를 선호하게 되며(Carstensen, 1992), 신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가 발생할 경우 배우자가 최우선의 부양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Antonucci & Akiyama, 1995). 특히 남성은 가족을 더 많이 의지하고, 배우자를 도움 관계망 구성원으로 여기는 경향이 여성보다 높다(한경혜, 김주현, 김경민, 2003). 또한 친밀하고 원만한 부부관계는 남성이 은퇴 이후 공적 영역의 상실로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한다(김선영, 윤혜영, 2013). 따라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남성에게 행복한 부부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통계청(2020)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55세 이상의 남성이 이혼한 건수는 전체의 28.4%로, 2009년 13.6% 이후 지난 10년 간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는 베이비부머 남성이 부부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베이비부머 남성이 결혼생활에서 경험하는 부부문제를 감소시킴으로써 결혼만족도를 향상시키고 황혼 이혼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중재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선행연구는 주로 여성의 결혼만족도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베이비부머 남성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동안 관심받지 못했던 베이비부머 남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결혼만족도는 자신의 부부관계에서 느끼는 기쁨, 만족감 등의 주관적 감정으로서 결혼생활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의미한다(정현숙, 2001).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크게 개인내적 변인과 부부관계 변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Worrell(2015)은 발달적 생활사건 하에서 부부의 개인내적 특성이 결혼만족도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부관계에서 나타나는 인지와 행동을 통해 결혼만족도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베이비부머 남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개인내적 변인과 부부관계 변인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내적 변인으로 감사성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감사란 살아가면서 경험한 것들 즉 인생에서 만난 사람이나 소유물, 자연, 일상, 상실 경험 등이 가지는 가치와 의미를 인식할 때 생기는 정서(emotion) 혹은 상태(state)이다(Lambert, Graham, & Fincham, 2009). 감사성향은 개인의 내재된 특질로서(Allemand & Hill, 2016; McCullough, Kilpatrick, Emmons, & Larson, 2001) 삶에서 감사를 경험하고 표현하는 성향을 말한다(Adler & Fagley, 2005). 감사성향이 높은 사람은 삶의 모든 것을 선물로 바라보고 인생의 사소한 것에도 감사를 느끼고 표현하며 여러 대상에 대해 감사의 정서를 자주 경험한다는 특징이 있다(McCullough, Emmons, & Tsang, 2002; Watkins, Woodward, Stone, & Kolts, 2003; Watkins, 2014). 또한 사람들은 삶에서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이득에 익숙해져서 그 이득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지만(Frijda, 1988)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이득을 잘 인식하므로 감사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Watkins, 2014). 선행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사람일수록 희망이나 행복의 긍정 정서는 높게 경험하고, 불안이나 우울, 외로움과 같은 부정 정서는 낮게 경험하였으며(김경미, 이영순, 2011; 노지혜, 이민규, 2011; Caputo, 2015; Watkins et al., 2003), 심리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노지혜, 이민규, 2012; 윤성민, 신희천, 2012; 정영숙, 김선미, 2016; Salvador-Ferrer, 2017; Wood, Froh, & Geraghty, 2010). 뿐만 아니라 감사의 경험은 혜택을 준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관계를 증진시키는 기능을 하였다(Algoe, Haidt, & Gable, 2008; Bartlett, Condon, Cruz, Baumann, & Desteno, 2012).

      감사성향은 중년보다 노년에 더욱 증가하며(Chopik, Newton, Ryan, Kashdan, & Jarden, 2019) 삶에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낄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Allemand & Hill, 2016). 인생의 여정에서 크고 작게 느끼는 감사는 중노년기 부부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감사성향이 높을수록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매일의 혜택과 이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고마움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Tucker, 2007). 또한 감사하는 마음에서 야기되는 행동적 요소인 감사표현은 부부 사이에 우정과 친밀감의 긍정 정서가 쌓이게 할 뿐 아니라 부부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중요한 자원이 된다(최성애, 2010; Algoe, Kurtz, & Hilaire, 2016; Algoe & Zhaoyang, 2016; Gottman & Silver, 2015; Mitchell, 2010). 선행연구에서 감사성향은 장기간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의 가장 중요한 8가지 특성 중 하나였으며(Sharlin, 1996), 중노년기 기혼남녀의 높은 결혼만족도와 관련이 있었다(김득성, 권윤아, 2019; 정영숙, 김선미, 2016; 최명애, 안정신, 2017; Gordon, Arnette, & Smith, 2011). 그러나 베이비부머 남성을 대상으로 감사성향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가 매우 적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 남성의 개인내적 변인으로 감사성향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감사성향이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증진시키는가에 대해 Algoe(2012)는 사람들이 감사 경험을 통해 파트너의 가치와 중요성을 일관되게 자각하며 파트너와 관계를 지속하고 싶은 동기가 높아져서 관계친화적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 파트너와 결속되고 관계가 성장한다고 하였다. Fredrickson(2004)은 감사의 긍정 정서가 감사하는 사람의 인지 및 행동 레퍼토리를 확장시켜 유연하고 폭넓으며 더 창의적이고 적응적인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였다. 즉 감사를 느낄수록 파트너에게 보다 관계친화적으로 반응할 방법을 생각해 내어 다양한 호혜적 반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선행연구에서 감사의 긍정 정서는 타인의 긍정적 특성을 인식하게 하였고 관계를 향상시키는 관계친화적 행동을 하고 싶은 동기를 유발시켰다(Algoe & Haidt, 2009; Bartlett et al., 2012). 또한 감사할수록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관계만족도가 높았다(Algoe, Gable, & Maisel, 2010; Algoe et al., 2008; Gordon et al., 2011; Mitchell, 2010). 이상을 살펴보면 감사성향은 부부관계에서 적응적인 사고와 관계친화적 행동을 촉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결혼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가정된다.

      감사성향이 연인 및 부부 관계에서 높은 관계만족도로 연결되는 중간 기제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와서야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감사성향에서 나타나는 감사 정서와 감사표현은 연인이나 부부 두 사람 모두 관계를 좋게 유지하는 데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도록 하였으며, 더 가깝고 의미 있는 관계로 성장하도록 도왔다. 이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부부가 서로 자신이 상대방의 사랑과 존중을 받고 있음을 지각하고 진정성 있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었다(Algoe et al., 2016; Algoe & Zhaoyang, 2016; Kubacka,	Finkenauer,	Rusbult, &	Keijsers, 2011; Leong et al., 2020; Park et al., 2020). 진정성 있는 감사표현을 받게 될 때 상대방은 자신이 파트너의 사랑받고 존중받고 싶은 욕구를 채워 주었음을 깨닫는 동시에 자신도 사랑받고 존중받고 있음을 지각하고, 자신감과 감사의 마음이 커져 관계를 위해 더 많이 헌신하게 된다(Gordon, Impett, Kogan, Oveis, & Keltner, 2012; Kubacka et al., 2011). 그러면 처음에 감사를 표현한 사람이 이러한 상대방의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느끼고 더욱 헌신하게 되므로, 결국 두 사람 사이에 감사와 헌신의 상향 선순환이 일어나 두 사람 모두 결혼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다(Algoe et al., 2010; Gordon et al., 2012; Kubacka et al., 2011; Leong et al., 2020). 따라서 감사성향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배우자로부터 사랑받고 존중받고 있다는 지각이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배우자로부터 사랑과 존중을 가장 받고 싶어 하며, 배우자가 자신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정감을 느끼고 싶은 강한 욕구가 있다(Johnson, 2010). 따라서 배우자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지 관심 있게 살펴보게 되는데(Christensen & Jacobson, 1999; Davila, 2005), 만약 배우자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며 통제하려 하고 관계를 지속할 마음이 부족하다고 지각하게 되면, 심한 정서적 박탈감과 심리적 고통을 느끼고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된다(Davila, 2005; Johnson, 2010; Sanford, 2010). 부부간 핵심문제란 배우자로부터 사랑과 존중의 욕구, 관계 안정감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이다(권윤아, 김득성, 2013, 2014). 부부간 핵심문제는 객관적이고 표면적인 내용 차원(예: 약속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보다 추상적이고 유추적인 관계 차원(예: 나를 무시한 것이다)(Watzlawick, Beavin, & Jackson, 1967)에서 자신을 향한 배우자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추론할 때 발생한다. Markman, Stanley와 Blumberg(2010)는 관계 차원의 핵심문제로 사랑과 관심, 권력, 인정, 헌신, 신뢰 및 수용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권윤아와 김득성(2014)은 한국 부부의 경우 크게 사랑과 관심 문제, 권력 문제 및 헌신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부부간 핵심문제는 건강한 부부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왜곡되고 경직된 부적응적 사고일 가능성이 높다(Baucom, Epstein, Taillade, & Kirby, 2008). 또한 부부간 핵심문제는 보통 자신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나 자존감과 관련되어 있다(Markman et al., 2010; Sanford, 2010; Wilmot & Hocker, 2011). 따라서 사람들은 부부간 핵심문제가 있을 때 이를 드러내지 못하고 배우자와 사소한 문제로 격하게 싸우다가 부부관계를 악화시키게 된다(Markman et al., 2010). 선행연구에서도 부부간 핵심문제를 지각하는 정도가 클수록 부부가 갈등 상황에서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더 많이 사용하였고(권윤아, 김득성, 2011, 2013) 결혼만족도가 감소하였다(권윤아, 김득성, 2014; 김소희, 2015; Sanford, 2010). 또한 남성은 특히 은퇴 후에 부부관계에서 아내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애물단지가 된 것 같고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지각하고 위축감과 소외감을 경험하였다는 연구(성영모, 오제은, 2014)가 있다. 따라서 베이비부머 남성이 지각한 부부간 핵심문제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은 베이비부머 남성의 결혼만족도를 감소시키는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감사성향은 부적응적 사고인 부부간 핵심문제를 감소시킴으로써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부간 핵심문제는 결혼생활에서 배우자에게서 받고 싶은 대우에 대한 기대가 높고 배우자의 부정적인 면에 주목할수록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부부간 핵심문제를 반박할 새로운 정보를 찾거나 재평가하지 않을수록 부부간 핵심문제에 대해 확신하기 쉽다(Sillars, 1998; Sillars, Roberts, Dun, & Leonard, 2001). 그런데 감사의 긍정 정서는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면에 주목하고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Isen, Neidenthal, & Cantor, 1992; Kubacka et al., 2011; Mitchell, 2010). 또한 감사하는 사람일수록 긍정적 사건을 더 정교하게 잘 기억하는 반면에 불쾌한 사건은 긍정적으로 재구성하여 불쾌감을 덜 느끼는 경향이 있다(Watkins, 2014). 또 자신의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기대하기보다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통제해야 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으며(Watkins, 2014), 타인에게 관대하고(Wood, Joseph, & Maltby, 2008) 용서를 잘 하였다(Toussaint & Friedman, 2009). 또한 높은 감사성향으로 인해 부부 사이에 감사의 선순환이 일어난다면(Gordon et al., 2012; Kubacka et al., 2011) 배우자의 사려 깊은 노력을 더 많이 관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감사성향이 높을수록 배우자의 긍정적인 면에 주목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기억할 것이므로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배우자에 대한 높은 기대와 부정적 해석에서 비롯되는 부부간 핵심문제는 적게 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부의 일상 대화에서 효과적인 말하기와 듣기는 부부 사이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촉진시킴으로써 결혼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여러 부부 교육 및 상담 모델(Gottman & Silver, 2012; Hendrix & Hunt, 2020; Johnson, 2010; Markman et al., 2010; Miller, Miller, Nunnally, & Wackman, 2010)에서도 부부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말하기와 듣기 기술로서 자기주장⋅경청을 강조한다. 자기주장이란 상대방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을 상대방 기분이 상하지 않게 솔직하고 충분히 말하는 기술이다(권윤아, 김득성, 2008; Wilmot & Hocker, 2011). 경청이란 상대방의 말을 잘 이해하기 위해 주의 깊게 듣고, 들은 내용을 바꾸어 말하여 반영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통해 명료화하는 것을 말한다(권윤아, 김득성, 2008; McKay, Davis, & Fanning, 1999). 부부가 일상 대화에서 자기주장⋅경청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배우자의 말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다면, 서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서로에 대한 지지와 수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된다(Jacobson & Christensen, 1996). 또한 부부 사이에 진정한 대화가 촉진되므로(Gottman & Silver, 2012) 부부 친밀감과 우정, 신뢰가 증진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기주장⋅경청은 부부 사이에 오해를 피하고 감정이 격앙되지 않도록 하여 문제해결과 갈등의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Gottman, 2015; Gottman & Silver, 2012; McKay et al., 1999; Stanley, Markman, & Whitton, 2002). 선행연구(권윤아, 김득성, 2008; 손강숙, 주영아, 2015; Arellano & Markman, 1995; Du Plooy & De Beer, 2018; Gottman, 2015; Halford, Markman, Kling, & Stanley, 2003; Villa & Del Prette, 2013)에서 자기주장⋅경청은 높은 결혼만족도와 관련성이 있었다. 따라서 베이비부머 남성이 부부관계에서 자기주장⋅경청을 사용할수록 진정한 부부 대화가 촉진되고 부부 사이에 친밀감과 우정, 신뢰가 증가함으로써 결혼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감사하는 사람일수록 부부의 일상 대화에서 자기주장⋅경청을 사용함으로써 결혼만족도가 보다 높아질 것이다. 자기주장⋅경청은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이지만 이러한 기술을 사용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자기주장⋅경청은 분노가 높은 상태에서는 사용하기 쉽지 않으므로 자기주장⋅경청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정서조절 능력이 필요하다(Gottman, 1999; Gottman & Silver, 2012). 그리고 자기주장⋅경청은 자신의 내면을 배우자에게 잘 이해시키고 자신도 배우자의 내면세계를 제대로 파악하면서 서로 조절하고 맞추려는 관계친화적 동기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이러한 동기가 낮다면 배우자와 대화할 때 자기주장⋅경청 기술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Kelly, Fincham, & Beach, 2003; Noller, 1984). 선행연구에 따르면 감사성향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정서조절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이 높았고 회피나 공격을 덜 사용하였다(김경미, 김정희, 2011; 김종운, 이지은, 2015; 김주연, 진보래, 김주환, 2014). 또한 감사할수록 배우자를 지지하고 배려하기 위해 배우자의 욕구와 바람에 맞춰 협력하는 관계친화적 행동을 하려는 동기가 높았으며(Gordon et al., 2012; Kubacka et al., 2011), 관계 문제나 고민을 더 편안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이야기하였다(Lambert & Fincham, 2011). 따라서 베이비부머 남성의 감사성향이 높을수록 의사소통 및 정서조절 능력과 배우자와 협력하려는 관계친화적 동기가 높을 것이므로 부부의 일상 대화에서 자기주장⋅경청을 더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베이비부머 남성의 감사성향이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된다. 그리고 감사성향과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부부관계의 인지와 행동 변인인 부부간 핵심문제와 자기주장⋅경청이 각각 매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 남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내적 변인으로 감사성향을, 부부관계 변인으로 부부간 핵심문제와 자기주장⋅경청을 선정하고, 감사성향이 부부간 핵심문제와 자기주장⋅경청의 매개에 의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 교육수준, 월 가정소득, 직업 유무가 베이비부머 남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결혼만족도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결혼만족도와 관련 있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있다면, 결혼만족도를 예측하기 위한 모형에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포함하여 통제하고자 한다. 이상을 통해 베이비부머 남성의 결혼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목적을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베이비부머 남성의 감사성향이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베이비부머 남성의 감사성향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부간 핵심문제와 자기주장⋅경청이 매개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부산과 경남에 거주하며 58-66세 베이비부머 기혼남성을 대상으로 복지관, 여가 시설, 종교 시설, 회사와 인터넷 은퇴자 카페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비대면 설문이 선호되어 오프라인 95부, 온라인 168부, 총 263부가 회수되었다. 이 중 연구대상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불성실한 응답지를 제외한 총 222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61.2세로 58-60세가 46.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1-63세 31.5%, 64-66세 22.1%였다. 결혼 기간은 30-34년이 44.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5-29년 22.1%, 35-39년 18.5%, 24년 이하 7.6%, 40년 이상 6.3%, 무응답 0.9% 순이었다.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이 43.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 38.7%, 대학원 수료 이상 12.2%, 중학교 졸업 4.0%, 초등학교 졸업 이하 1.4%였다. 월 가정소득은 201-400만원이 30.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1-600만원 27.9%, 601-800만원 16.2%, 801만원 이상 15.8%, 200만원 이하 9.9%였다. 직업은 무직이 26.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관리직⋅전문직 22.5%, 노무⋅생산직 13.1%, 소규모자영업 11.7%, 사무직 8.6%, 기술⋅판매⋅서비스직 8.1%, 농업⋅임업⋅어업 4.5%, 고위전문직 3.6%, 무응답 1.8%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 222)

          
          

        

        
          
            
              	변인
              	구분
              	빈도(%)
            

          
          
            	연령
(출생연도)
            	58-60세 (1961-1963년)
            	103(46.4)
          

          
            	61-63세 (1958-1960년)
            	70(31.5)
          

          
            	64-66세 (1955-1957년)
            	49(22.1)
          

          
            	결혼 기간
            	24년 이하
            	17( 7.6)
          

          
            	25-29년
            	49(22.1)
          

          
            	30-34년
            	99(44.6)
          

          
            	35-39년
            	41(18.5)
          

          
            	40년 이상
            	14( 6.3)
          

          
            	무응답
            	2( 0.9)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 이하
            	3( 1.4)
          

          
            	중학교 졸업
            	9( 4.0)
          

          
            	고등학교 졸업
            	86(38.7)
          

          
            	대학교 졸업
            	97(43.7)
          

          
            	대학원 수료 이상
            	27(12.2)
          

          
            	월 가정소득
            	200만원 이하
            	22( 9.9)
          

          
            	201-400만원
            	67(30.2)
          

          
            	401-600만원
            	62(27.9)
          

          
            	601-800만원
            	36(16.2)
          

          
            	801만원 이상
            	35(15.8)
          

          
            	직업
            	무직
            	58(26.1)
          

          
            	농업ㆍ임업ㆍ어업
            	10( 4.5)
          

          
            	노무ㆍ생산직
            	29(13.1)
          

          
            	기술ㆍ판매ㆍ서비스직
            	18( 8.1)
          

          
            	소규모자영업
            	26(11.7)
          

          
            	사무직
            	19( 8.6)
          

          
            	관리직ㆍ전문직
            	50(22.5)
          

          
            	고위전문직
            	8( 3.6)
          

          
            	무응답
            	4( 1.8)
          

          
            	합계
            	
            	222(100.0)
          

        

        

      

      
        2. 측정도구
        
          1) 교육수준, 월 가정소득 및 직업유무
          교육수준은 최종 학력을 묻는 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응답 범주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1점), 중학교 졸업(2점), 고등학교 졸업(3점), 대학교 졸업(4점), 대학원 수료 이상(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월 가정소득은 가정의 한 달 평균 총수입을 묻는 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응답 범주는 1-100만원(1점)에서 901만원 이상(1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월 가정소득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직업 유무는 무직(0점)과 유직(1점)으로 이분화하였다.

        

        
          2) 감사성향
          감사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Adler와 Fagley(2005)의 감사성향(appreciation) 척도를 노지혜와 이민규(2012)가 번안⋅개발한 23문항의 척도에서 하향비교 요인 및 의미가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한 김득성과 권윤아(2019)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소유(예: 인생에서 내게 주어진 축복들을 늘 헤아린다), 자연/일상(예: 나무, 바람, 동물, 소리, 햇살과 같이 주변의 소소한 것들로부터 즐거움을 느낀다) 및 상실/역경(예: 상실의 경험을 통해, 삶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에 대한 감사, 감사의식(예: 나는 감사한 것들을 자주 떠올리기 위해 개인적 행동이나 종교적 행위를 한다), 감사표현(예: 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표현한다)의 정도에 관한 총 18문항이다. 응답 범주는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삶에서 감사를 경험하고 표현하는 성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값은 .93으로 나타났다.

        

        
          3) 부부간 핵심문제
          부부간 핵심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Markman 등(2010)의 부부간 숨겨진 문제 개념을 기반으로 권윤아와 김득성(2014)이 한국 부부를 대상으로 개발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배우자의 사랑과 관심(예: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권력(예: 나를 자신의 의견에만 맞추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및 헌신(예: 나와 마지못해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에 관한 문제를 지각한 정도를 묻는 총 12문항이다. 응답 범주는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에 대한 배우자의 사랑과 관심, 존중 및 헌신에 문제가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값은 .94였다.

        

        
          4) 자기주장⋅경청
          자기주장⋅경청을 측정하기 위해 권윤아와 김득성(2008)이 송시내(1999)의 의사소통 척도에 기초하여 새롭게 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주장 3문항(예: 나의 입장이나 생각을 과장하지 않고 솔직하고 분명하게 말한다)과 경청 4문항(예: 아내 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아내가 말한 내용을 요약해서 물어본다)의 총 7문항이다. 응답 범주는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의 일상 대화에서 자기주장과 경청을 많이 사용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값은 .91이었다.

        

        
          5)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Schumm, Nichols, Schectman과 Grigsby(1983)가 개발한 결혼만족도 척도(KMSS)에 정현숙(1997)이 한 문항을 첨가한 RKMS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결혼생활에 대해, 배우자로서의 아내에 대해,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 그리고 자녀의 어머니로서 아내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가를 묻는 총 4문항이다. 응답 범주는 매우 불만족(1점)에서 매우 만족(7점)까지의 7점 리커트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값은 .92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5.0 프로그램(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 α값을 산출하였다. 연구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다공선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베이비부머 남성의 감사성향과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부부간 핵심문제와 자기주장⋅경청이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중 매개모형을 설정하고 위계적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부간 핵심문제와 자기주장⋅경청의 매개효과 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PROCESS macro(Hayes, 2013) 모델 4를 사용하여 부트스트랩(Bootstrap) 검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계수
        본 연구문제의 검증을 위한 기초분석으로 연구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계수
            (N = 222)

          
          

        

        
          
            
              	
              	1
              	2
              	3
              	4
              	5
              	6
              	7
            

          
          
            	1. 교육수준
            	-
            	
            	
            	
            	
            	
            	
          

          
            	2. 월 가정소득
            	.34***
            	-
            	
            	
            	
            	
            	
          

          
            	3. 직업 유무
            	.03
            	.37***
            	-
            	
            	
            	
            	
          

          
            	4. 감사성향
            	.13
            	.04
            	.03
            	-
            	
            	
            	
          

          
            	5. 부부간 핵심문제
            	-.05
            	-.11
            	-.05
            	-.32***
            	-
            	
            	
          

          
            	6. 자기주장⋅경청
            	.03
            	.06
            	.08
            	.65***
            	-.50***
            	-
            	
          

          
            	7. 결혼만족도
            	-.01
            	.04
            	.11
            	.53***
            	-.69***
            	.64***
            	-
          

          
            	평균(M)
            	3.61
            	5.47
            	.73
            	60.01
            	27.89
            	23.71
            	20.63
          

          
            	표준편차(SD)
            	.80
            	2.46
            	.44
            	11.97
            	9.97
            	5.48
            	4.95
          

          
            	왜도
            	-.29
            	.35
            	-1.10
            	-.04
            	.50
            	-.08
            	-.67
          

          
            	첨도
            	.47
            	-.77
            	-.87
            	-.49
            	-.52
            	-.35
            	.37
          

        

        
          
            ***p < .001
          

        

        

        <표 2>에서 주요 연구변인의 평균(표준편차)을 살펴보면, 감사성향은 60.01(SD = 11.97)로 중간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며, 부부간 핵심문제는 27.89(SD = 9.97)로 중간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자기주장⋅경청은 23.71(SD = 5.48)로 중간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다. 결혼만족도의 평균은 20.63 (SD = 4.95)으로 비교적 만족 수준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의 왜도는 3 이하이며, 첨도는 8 이하로 Kline(2005)이 제시한 정규 분포를 이루기 위한 기준에 부합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결혼만족도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교육수준, 월 가정소득 및 직업 유무는 결혼만족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따라서 결혼만족도를 예측하는 중회귀모형에 교육수준, 월 가정소득 및 직업 유무를 통제변인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없었다.

        독립변인과 결혼만족도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감사성향(r = .53, p < .001)과 자기주장⋅경청(r = .64, p < .001)은 결혼만족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부부간 핵심문제(r = -.69)는 결혼만족도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독립변인인 감사성향, 부부간 핵심문제 및 자기주장⋅경청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유의미하였다(r = -.32~.65, p < .001). 독립변인들의 다공선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값은 .49~.75로 .10 이상, 분산팽창계수(VIF)는 1.12~1.72로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베이비부머 남성의 감사성향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부간 핵심문제와 자기주장⋅경청의 매개효과
        베이비부머 남성의 감사성향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부간 핵심문제와 자기주장⋅경청이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베이비부머 남성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경로모형을 설정하고 위계적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베이비부머 남성의 감사성향이 부부간 핵심문제와 자기주장⋅경청을 매개로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N = 222)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t
              
              	
                R²
              
              	
                F
              
            

          
          
            	부부간 핵심문제(M1)
            	감사성향(X)
            	-.32
            	-5.04***
            	.10
            	025.37***
          

          
            	자기주장ㆍ경청(M2)
            	감사성향(X)
            	.54
            	12.55***
            	.42
            	157.48***
          

          
            	결혼만족도(Y)
            	감사성향(X)
            	.21
            	3.77***
            	.62
            	119.31***
          

          
            	부부간 핵심문제(M1)
            	-.50
            	-10.37***
          

          
            	자기주장ㆍ경청(M2)
            	.26
            	4.38***
          

        

        
          
            ***p < .001
          

        

        

        
          
          

          그림 1. 
				
          

          
            베이비부머 남성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감사성향의 경로모형
            주. 괄호 안은 매개변인을 통제한 계수***p < .001

          
          

          

        

        
          1) 베이비부머 남성의 감사성향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표 3>과 <그림 1>에서 베이비부머 남성의 감사성향은 부부간 핵심문제와 자기주장⋅경청을 통제한 상태에서 결혼만족도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β = .21, p < .001). 즉 감사성향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2) 베이비부머 남성의 감사성향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부부간 핵심문제와 자기주장⋅경청의 매개효과
          <표 3>과 <그림 1>에서 베이비부머 남성의 감사성향은 부부간 핵심문제에는 부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β = -.32, p < .001), 자기주장⋅경청에는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β = .54, p < .001). 즉 감사성향이 높을수록 부부간 핵심문제를 지각하는 정도가 적고 부부의 일상 대화에서 자기주장⋅경청을 많이 사용하였다.

          베이비부머 남성의 감사성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부부간 핵심문제는 결혼만족도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β = -.50, p < .001) 자기주장⋅경청은 결혼만족도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β = .26, p < .001). 즉 부부간 핵심문제를 지각하는 정도가 적을수록, 자기주장⋅경청을 많이 사용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감사성향, 부부간 핵심문제, 자기주장⋅경청은 결혼만족도를 6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² = .62, p < .001).

          이상에서 감사성향이 부부간 핵심문제와 자기주장⋅경청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감사성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부부간 핵심문제와 자기주장⋅경청이 각각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부부간 핵심문제와 자기주장⋅경청의 매개효과 크기에 대해 PROCESS macro의 부트스트랩(95% 신뢰구간)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 
				
            

            
              부부간 핵심문제와 자기주장⋅경청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N = 222)

            
            

          

          
            
              
                	매개 경로
                	
                  β
                
                	
                  Boot SE
                
                	BC 95%CI
              

              
                	하한값
                	상한값
              

            
            
              	감사성향 → 부부간 핵심문제(M1) → 결혼만족도
              	.16
              	.04
              	.08
              	.24
            

            
              	감사성향 → 자기주장⋅경청(M2) → 결혼만족도
              	.17
              	.04
              	.08
              	.26
            

            
              	M1 매개효과 – M2 매개효과
              	-.01
              	.07
              	-.14
              	.13
            

            
              	총 매개효과
              	.33
              	.05
              	.24
              	.42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5,000회; M=매개변인; BC 95%CI=Bias-Corrected 95%신뢰구간
            

          

          

          <표 4>를 살펴보면, 감사성향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부부간 핵심문제와 자기주장⋅경청의 매개효과가 각각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하였다(β = .16, 95%CI = .08~.24; β = .17, 95%CI = .08~.26). 그러므로 베이비부머 남성의 감사성향과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부부간 핵심문제와 자기주장⋅경청이 각각 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감사성향이 높을수록 부부간 핵심문제를 지각하는 정도는 감소하고 부부의 일상 대화에서 자기주장⋅경청은 증가함으로써 베이비부머 남성의 결혼만족도가 높아졌다. 부부간 핵심문제와 자기주장⋅경청의 매개효과 크기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β = -.01, 95%CI = -.14~.13).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베이비부머 남성을 대상으로 개인내적 변인인 감사성향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감사성향과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부부관계 변인인 부부간 핵심문제와 자기주장⋅경청이 매개하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베이비부머 남성의 결혼만족도를 향상시켜 성공적인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에 베이비부머 남성의 감사성향을 독립변인으로, 부부간 핵심문제와 자기주장⋅경청을 매개변인으로, 결혼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둔 경로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부머 남성의 개인내적 변인으로 감사성향이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감사성향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감사성향이 중노년기 기혼남녀의 높은 결혼만족도와 관련성이 있다는 선행연구(김득성, 권윤아, 2019; 정영숙, 김선미, 2016; 최명애, 안정신, 2017; Gordon et al., 2011)를 지지한다. 감사성향이 높을수록 배우자로부터 받고 있는 매일의 혜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고마움을 느낄 것이다(Tucker, 2007). 이러한 감사의 마음에서 야기되는 감사표현이 부부 사이에 감사와 헌신의 선순환을 일으켜 부부의 우정과 친밀감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결혼만족도가 높아졌다고 추측된다(최성애, 2010; Algoe et al., 2010; Algoe et al., 2016; Algoe & Zhaoyang, 2016; Gordon et al., 2012; Gottman & Silver, 2015; kubacka et al., 2011; Leong et al., 2020).

      둘째, 베이비부머 남성의 감사성향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부부간 핵심문제가 매개하였다. 즉 감사성향이 높을수록 부부간 핵심문제를 지각하는 정도가 적었고, 부부간 핵심문제를 지각하는 정도가 적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먼저 감사성향이 높을수록 부부간 핵심문제를 지각하는 정도가 적게 나타난 결과는 감사성향과 부부간 핵심문제의 관계를 직접 살펴본 연구의 부재로 비교가 어렵다. 하지만 관련 이론과 연구에 근거할 때 감사의 긍정 정서가 인지를 확장시켜 배우자에 대해 유연하고 폭넓은 사고가 가능해짐으로써(Fredrickson, 2004), 배우자의 긍정적 면에 주목하며 배우자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고(Isen et al., 1992; Kubacka et al., 2011; Mitchell, 2010) 배우자의 부정적 면은 긍정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게 되어(Watkins, 2014)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또한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타인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적고(Watkins, 2014) 타인에게 관대하며(Wood et al., 2008) 용서를 잘 하는 경향이 있다(Toussaint & Friedman, 2009). 또 높은 감사성향으로 부부 사이에 감사의 선순환이 일어나 배우자의 사려 깊은 노력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Gordon et al., 2012; Kubacka et al., 2011) 부부간 핵심문제를 적게 지각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으로 부부간 핵심문제를 지각하는 정도가 적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부부간 핵심문제와 결혼만족도 간의 관련성을 밝힌 선행연구(권윤아, 김득성, 2014; 김소희, 2015; Sanford, 2010)를 지지한다. 부부간 핵심문제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랑받고 존중받고 싶고 안정감을 느끼고 싶은 인간의 가장 깊은 욕구를 좌절시킨다(Davila, 2005; Johnson, 2010; Sanford, 2010). 따라서 부부간 핵심문제가 적을수록 이러한 심리적 고통이 적고 관계의 안정감이 보장되므로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감사성향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부부간 핵심문제가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감사성향이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데 있어 배우자로부터 사랑받고 존중받고 있으며 배우자가 자신을 떠나지 않는다는 안정감에 대한 지각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시사한다.

      셋째, 베이비부머 남성의 감사성향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주장⋅경청이 매개하였다. 즉 감사성향이 높을수록 부부의 일상 대화에서 자기주장⋅경청을 많이 사용하였고, 자기주장⋅경청을 많이 사용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먼저 감사성향이 높을수록 자기주장⋅경청이 증가한 결과는 감사하는 사람일수록 대인관계에서 정서조절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이 높고(김경미, 김정희, 2011; 김종운, 이지은, 2015; 김주연 등, 2014), 배우자의 욕구와 바람에 맞춰 협력하는 관계친화적 행동을 하려는 동기가 높다는 연구(Gordon et al., 2012; Kubacka et al., 2011)와 관계 고민을 더 편안한 태도로 이야기한다는 연구(Lambert & Fincham, 2011)와 상통한다. 즉 감사하는 사람일수록 자기주장⋅경청의 사용에 필수적인 의사소통 및 정서조절 능력과 관계친화적 동기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부부의 일상대화에서 자기주장⋅경청을 많이 사용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배우자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충분히 말하고 배우자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권윤아, 김득성, 2008; 손강숙, 주영아, 2015; Arellano & Markman, 1995; Du Plooy & De Beer, 2018; Gottman, 2015; Halford et al., 2003; Villa & Del Prette, 2013)를 지지한다. 부부의 일상 대화에서 자기주장⋅경청을 사용할수록 배우자에 대한 지지와 수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Jacobson & Christensen, 1996) 진정한 부부 대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부부 사이에 친밀감과 우정, 신뢰가 증가하고 부부갈등이 완화되어 결혼만족도가 높아졌을 것이다(Gottman, 2015; Gottman & Silver, 2012; McKay et al., 1999; Stanley et al., 2002).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감사성향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주장⋅경청의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결과는 감사 경험이 관계친화적 행동으로 이어져 관계의 결속과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Algoe(2012)의 이론을 지지한다. 또한 베이비부머 남성의 높은 감사성향이 일상 부부 대화에서 자기주장⋅경청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이어질 때 결혼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생에서 감사의 정서를 경험하고 표현하는 감사성향은 베이비부머 남성의 결혼만족도를 직접적으로 높이는 중요한 변인이다. 둘째, 베이비부머 남성의 감사성향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부간 핵심문제를 적게 지각하는 것과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인 자기주장⋅경청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한다. 즉 감사성향이 부부간 핵심문제를 지각하는 정도를 감소시키고 일상의 부부 대화에서 자기주장⋅경청을 증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결혼만족도를 높인다.

      본 연구결과에 근거할 때 베이비부머 남성의 결혼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베이비부머 남성의 감사성향을 높일 뿐만 아니라 부부간 핵심문제를 감소시키고 부부 대화 시 자기주장⋅경청을 사용하도록 돕는 개입이 필요하다. 베이비부머 남성을 대상으로 부부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에는 성공적 노후를 위해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삶에서 느끼는 감사가 만족스러운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음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감사성향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Watkins(2014)의 제안에 따라 감사의 인지적 선행요인인 진가를 평가하는 능력을 높이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로부터 매일 받고 있는 혜택에 대해 혹은 배우자가 부재한다면 어떠할 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함으로써 배우자에 대한 습관적 해석 경향성을 긍정적으로 바꾸도록 훈련하는 것이다(Koo, Algoe, Wilson, & Gilbert, 2008; Munger, 2019). 또한 선행연구(Emmons & McCullough, 2003; Froh, Sefick, & Emmons, 2008; Leong et al., 2020)에서 일정 기간 감사노트나 감사일기를 작성한 집단의 감사 정도나 결혼만족도가 유의하게 증가한 결과를 볼 때, 베이비부머 남성에게 삶에서 감사한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 감사일기를 써보게 하고 배우자와 감사한 일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것도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베이비부머 남성에게 부부간 핵심문제가 부부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부적응적 사고임을 교육하고, 부부간 핵심문제가 있는지 자가점검하도록 함으로써 부부간 핵심문제를 수정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또한 자기주장과 경청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여 배우자를 더 깊이 이해하고 배우자와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중요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결혼만족도 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베이비부머 남성을 대상으로 감사성향이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감사성향과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간 기제를 살펴본 연구가 적은 실정에서, 부부관계의 인지와 행동 변인인 부부간 핵심문제와 자기주장⋅경청이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베이비부머 남성의 감사성향을 높인다면 부부간 핵심문제가 감소하고 자기주장⋅경청이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결혼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연구결과이다. 셋째, 베이비부머 남성의 결혼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천적 제안을 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대상자의 표집 수가 적으며 교육수준이 높은 편이므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유의해야 한다. 연구대상자의 교육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은 본 연구대상자 중에 61-63년생의 젊은 베이비부머 남성이 비교적 다수(46.4%) 포함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늦은 나이에 사이버대학교를 졸업하는 베이비부머가 많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후속연구에서는 더 많은 수의 베이비부머 남성을 표집하고 교육수준을 더 세분화하여 다양한 교육수준의 남성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연구로 관련 변인들의 정확한 인과적 관련성을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앞으로 종단연구를 수행하여 감사성향의 초기 수준이 이후에 어떻게 변화하며 감사성향의 변화에 따라 부부간 핵심문제, 자기주장⋅경청 및 결혼만족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시간적 흐름에 따라 추적한다면, 변인들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연구변인들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연구변인들의 공동 원인이 되는 교란변인(confounders) 때문이거나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여 동일인에게서 모든 연구변인을 측정한 동일방법효과(common method effect) 때문일 수 있다(Kenny, Kashy, & Bolger, 1998). 이러한 경우 경로계수가 실제보다 크거나 작게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경로모형에 교란변인을 포함시켜 통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일인에게 자기보고식 질문지만 사용하여 연구변인을 측정하기보다 일지 작성이나 면담, 배우자나 외부인의 관찰 등 다양한 자료수집 방법을 활용한다면, 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보다 정확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부부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부머 남성의 결혼만족도에 배우자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부부의 이자관계 특성을 고려하여 부부 쌍 자료를 수집하고, 베이비부머 남성의 결혼만족도에 대해 배우자의 감사성향, 부부간 핵심문제 및 자기주장⋅경청이 미치는 상대방효과(Kashy & Kenny, 2000)도 살펴본다면, 관련 변인들 간의 인과적 관련성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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